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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주 일본 귀화 결심 
written by 클로버 / 2003-02-20 17:35:29

국내 농구계의 냉대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활약해온 여자농구선수 하은주(20ㆍ202㎝)가 일본 귀화로 결심을 굳혔

다.

하은주는 최근 NBA 무대를 노크하고 있는 국내 최장신센터 하승진(17ㆍ223㎝)의 친누나.

시즈오카 단기대학 영문과에 재학중인 하은주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아버지 하동기씨로부터 국내

복귀를 권유받았으나 돌아올 의사가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하동기씨는 “은주가 국내 농구계로부터 받은 상처를 지우지 못했고 농구선수생활을 몇 년 한 뒤 은퇴 후 교편까지 잡

을 수 있는 일본에 남겠다는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하동기씨는 은주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겨줬다며 사실상 귀화추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은주의 귀화는 알려진 것처럼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축구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의 로페스를 귀화시킬 때처럼 필요한 인적자원의귀화는 관계 당국들의 협조로 쉽게 성

사된다.

일본여자농구연맹(WJBL) 총재가 정계에 발이 넓다는 것도 귀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다.

하은주가 오카고교(구 메이탄고교)시절부터 여고무대를 평정했다는 소식을접하고 여자농구연맹은 국내복귀를 하동기

씨에게 강력히 권유했지만 이를전해들은 하은주가 “그분들이 내가 뛰는 걸 한번이라도 보러온 적이 있나.

몇 년간 관심도 없었는데 신문기사 나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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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은주는 지난해 12월에 무릎수술을 받아 현재까지도 재활치료중이다.

하동기씨는 “귀화를 한다면 실업팀에서 뛸 수도 있고 WNBA진출도 노릴 수있지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은주는 2001년 NBA 빅맨캠프에 참가해 현지여자농구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승진과 계약하기로한 미국의 에이전시 SFX도 하동기씨로부터 하은주의 자료를 받아가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

졌다.

결국 한국 국적은 포기하게 되겠지만 하은주의 향후 행보에 깊은 관심이모아진다.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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